
마침내 고향으로
목민심서 저술 및 해배200주년 기념

다산유적지
2018. 09. 14.(금) ~ 09.16.(일)



다산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유제

14일(현화 · 헌다례), 15일(서원제사), 16일(시인 헌다례)

문화예술, 실용과학, 청렴봉사,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

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

스승찾기

전국 유치부, 초·중·고 재학생, 일반인이 참여하여 펼치는 미술

대회, 백일장, 서예, 사진촬영 대회

- 조선시대 선비들이 더위를 이기는 8가지 방법

조선시대 물품을 공급하던 여섯 종류의 큰 상점 선전, 면포전, 

면주전, 지전, 어물전, 저포전

마재촌, 열수촌, 사암촌에서 조선시대를 느껴볼 수 있는 한의원, 

점방, 서당, 무기공방, 관아체험(옥사·곤장) 등

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정약용, 사또, 포졸, 양반, 기생, 엿장수, 

보부상 등 (시민참여 가능)

행사장에 숨어있는 점박이를 잡아 관아로 압송하라! (엽전 1냥제공)

● �남양주다산문화제 사무국 031)576-6760  

● 홈페이지 www.nyjdasan.or.kr

개막의례 “헌화•헌다례”

제12회 다산대상시상식

제32회 다산문예대회

조선시대 ‘육의전’

조선시대 저잣거리체험

저잣거리 역사인물 퍼포먼스

대역죄인 점박이를 잡아라

다산의 ‘소서팔사(消暑八事)’


